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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Along with an improved environment for developing prosthetic limbs, the scope of prosthetic limb use has been widening and its exterior appearances are becoming more diverse.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ir exterior appearance for the purpose of socializing, research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prosthetics to have an aesthetic function is very sparse.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attributes of prosthetics that are affected by the attitudes of observers and users of prosthetic limb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ree stages. First, to learn about the different attributes of prosthetics, we searched for photos of prosthetics posted since 2012 on Google and collected 61 photos. The collected photos were then grouped by experts according to the attributes of the prosthetics (practicality, aesthetic, physical similarity). Secon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ributes of each prosthetic and amputees’ impression of them, a survey was conducted for non-disabled people. Third, another survey was conducted for disabled people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attitudes toward prosthetic attributes and their body image. As a result, this research identifies that the attitude of observers and wearers toward the utility has no effect on personal impression and body image. However, the attitudes of observers and wearers toward the aesthetic impression of prosthetic limbs show a positive effect on their impressions of body image. Furthermore, the attitude of observers toward the physical similarity of prosthetic limbs to non-prosthetic limbs shows a positive effect, whereas the attitude of wearers towards this physical similarity had no impact on body image. The aesthetics of prosthetics are interpreted as important in the development of prosthetic limbs. This research could be helpful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prosthetic limbs, taking into account the perspectives of both observers and wearers and demonstrating their attitudes toward prosthetic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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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장애인은 크게 정신장애인과 신체장애인으로 나뉘는데, 이 중 신체장애인 비율은 약 60% 이상으로 장애가 외부로 노출된다는 특성을 가진다(Hong, 202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MHW], 2021). 이로 인해, 타인의 눈에 신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쉽게 구분되고,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신체장애인 중 사고를 통한 손실이나 당뇨병 악화로 인한 절단 등 인체 일부가 절단된 사람을 절단장애인으로 구분하는데, 이들은 자신의 손상된 신체적 기능 및 외형을 복구하기 위해서 의수족을 착용한다(Kim et al., 2012). 절단장애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당뇨병 등을 통해 후천적으로도 가질 수 있는 장애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장애로 구분된다. 절단장애인을 포함한 신체장애인들은 자신의 외모가 사회활동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신체장애인들에게 있어 장애가 직접적인 놀림거리가 되기도 한다(Choi, 2018). 다양한 연령대와 학력을 포함한 다수의 비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ang, 2004; Lee, 2016). 또한, 절단장애인들은 의수족을 착용하였을 때 비장애인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수족을 감추기 위해 신체와 유사한 외관의 의수족을 착용하기를 원한다(Breakey, 1997; Rybarczyk, Nyenhuis, Nicholas, Cash, & Kaiser, 1995). 이는 장애를 가진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의수족 연구는 신체 유사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피부와 유사한 재질, 색을 가지기 위한 연구, 신체와 같은 활동성을 가진 의수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Bicchierini, Davalli, Sacchetti, & Paganelli, 2005; Carroll & Fyfe, 2004; Leow, Pereira, Kour, & Pho, 1997; Murray, 2009).

      그러나, Sansoni, Wodehouse, McFadyen, & Buis(2015)은 Mori(1970)가 주장한 언케니벨리이론(Uncanny valley theory)을 기반으로 현재 중요하게 여겨지는 의수족 속성 가운데 하나인 신체유사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우리에게 친근감을 주기보다 혐오감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의수족 디자인의 다른 방향성에 대해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Nguyen(2013)은 신체와 똑같은 모양에 똑같은 동적 기능을 가진 의수족 구현을 불가능한 영역으로 규명하고, 의수족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의수족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의수족 개발자들은 아이언맨 손 모양을 한 의수 혹은 맥라렌(McLaren) 자동차 디자인을 형상화한 의족 등을 제안했는데, 이는 의수족 착용자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을 위한 의수족 디자인의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탄소섬유, 플라스틱 등 의수족 소재의 발전, 로봇 관련 기술 발전, 인체 스캐너 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환경 개선 및 3D 프린트 기술 발전 등을 통해 의수족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있다(Bell, 2015; Clements, n.d.; Figueiredo, 2018). 그 결과, 절단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고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의수족 제작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의수족을 통해 불가능했던 신체 활동의 범위가 점점 늘고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의수족의 외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의 부정적인 시선을 회피하기 위해 절단장애인이 신체 유사도가 높은 의수족을 선택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최근 새롭게 제안되고 있는 의수족 디자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관찰자적 시점과 장애인의 착용자적 시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의수족이 지닌 속성을 탐색적으로 규명하고 의수족의 속성이 장애인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인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의복의 속성은 착용자의 외모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e.g., Little, Jones, & Roberts, 2007; Nam & Kahng, 1996),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어 왔다(Harter, 1990; Thompson, 1997). 의복은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만족스러운 의복을 착용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Littleton & Ollendick, 2003). 의수족은 신체에 탈부착되고, 외형이 다양하며, 사회생활을 위해 착용해야 하고,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선택한다는 점에서 의복의 범주 안에 있다. 따라서, 의수족의 타인의 평가와 착용자 자신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수족의 속성을 밝힘으로써 사회속에서 의수족을 착용하고 삶을 살아가는 절단장애인을 위한 의수족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의복으로서 의수족
        의수족은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손상된 부위를 대신하여 사용하거나 손실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기구로 정의된다(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NRC], 2017, p. 2). 의수족은 사지의 일부가 절단되어 팔다리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하여 신체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인공물로 인공사지, 의지와 같은 단어로도 사용된다.

        Roach & Eicher(1992)은 의복(dress)을 크게 두 가지 범위로 구분하였다. 첫째, 외관상으로 신체 변형(body modific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 변형은 헤어, 피부, 네일, 근육, 골격구조, 이, 가슴의 변형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신체 장식에 도움(body supplement)을 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도구를 말하며 신체 장식 도구는 신체 대부분을 둘러싸거나(enclosures), 신체에 부착되거나(attachments to body), 손목 등 일부분을 감싸거나(attachment to body enclosures),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들(hand-held objects)을 의미한다. 두 가지 범위는 신체의 외관이 색상, 크기나 비율, 모형이나 구조, 표면 디자인, 질감 뿐만 아니라 향기, 소리, 색 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oach & Eicher, 1973; Roach & Eicher, 1992). 예를 들어, 피부색을 바꾸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 태닝 및 문신 등, 신체의 형(shape)을 변형시키기 위한 다이어트 혹은 미용성형, 피부의 질감을 위한 목욕제품, 신체의 향을 위한 향수 등이 신체 변형을 위한 의복에 포함된다. 우리가 입는 의류와 착용하는 액세서리 등은 신체 장식을 위한 의복에 포함된다. 즉, 외관상 드러남으로써 신체 달라 보이게 만드는 모든 방식 및 도구를 의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의수족은 절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NRC, 2017)로 신체의 절단된 부위에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절단으로 인해 짧아진 신체 일부를 연장함으로써 신체에 변형을 일으킨다. 또한, 최근 출시된 의수족은 신체 유사성을 넘어서 다양한 재질과 형태를 지니고 있어 장식적인 요소들을 가진다(Spacemosphere, 2013). 따라서, 의수족은 Roach & Eicher(1992)가 주장한 의복의 두 가지 범위인 1) 신체의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고, 2) 신체 장식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복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2. 의복과 인상형성
        일반적으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의복을 선택하는데, 의복은 사회속에서 부여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Lee, 2005). 의복은 관찰자(타인)와 착용자의 태도 및 행동의도에 영향을 주는데, 이는 관찰자가 착용자의 의복을 통해 착용자를 추론하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즉, 의복은 착용자를 추론하기 위한 단서로 사용되기 때문에(Kahng, 1995), 나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및 행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의복을 선택한다(Johnson, Yoo, Kim, & Lennon, 2008).

        인상 형성(Impression formation)은 외모 및 비언어적 수단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말하며, 한 사람이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의미한다(Roeckelein, 2006). 또한, 인상 형성은 짧은 시간에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한다(Hamilton, 1981). 인상형성은 4단계로 진행된다. 첫 번째, 관찰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복을 선택적으로 인식한다. 두 번째, 관찰자가 선택한 의복을 중심으로 착용자의 성격을 추론한다. 세 번째, 관찰자는 착용자의 다른 속성을 추론한다. 네 번째, 추론된 정보를 통합하여 착용자에 대한 인상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인상은 착용자를 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Leary & Kowalski, 1990).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상평가가 주로 외모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감이 가는 외모로 관리하고자 한다. 인상관리이론(Impression Management Theory)을 주장한 Goffman (1963)은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내가 전달한 인상을 바탕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호감이 가는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의복이 취업과 사회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Johnson & Roach-Higgins, 1987; Peluchette & Karl, 2007; Peluchette & Karl, 2018), 의복에 따라 달라지는 착용자의 인상에 대한 연구(Kim, Lee, & Kim, 2014; Little et al., 2007), 교사의 의복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태도에 관한 연구(Lee & Shin, 2007) 등 의복과 인상관리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복은 착용자에 대한 추론의 단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및 행동을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의복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한다(Goffman, 1963).

      

      
        3. 의수족과 인상형성
        의수족(義手足)의 의(義)는 실물의 대용품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신체 결손 부분을 대신한다는 의미를 지닌다(Kawamura & Takeuchi, 1993). 의수족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첫째,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신체의 중요한 일부가 절단되어 닳고 난 뒤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 스텀프(stump)에 잘 밀착되어야 하고 이를 도와주는 장치인 소켓(socket)이 존재하여야 한다. 두 번째, 외관이 결손된 신체 부위와 가능한 범위내에서 비슷한 형태이여야 하며 사지 모형과 전혀 다른 형태는 결손 부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하여도 의수족이라 말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전동 휠체어의 경우 하지 절단장애인의 이동기능을 대신한다고 하여도 의족이라고 명하지 않는다. 셋째, 의수족은 복수의 기능수행이 가능해야 하며, 넷째, 지속적인 장착 및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최근, 두 번째 의수족 조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기 의수족은 신체의 유사성 보다는 전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단단함, 즉 높은 내구성이 개발의 주 목표였다. 이는 의수족에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경량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의수족의 신체 유사성, 동적 활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신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동적 기능을 가진 의수족 개발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의수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미적 표현이 가능한 의수족 제안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e.g., Nguyen, 2013; Sansoni et al., 2015). 실제로 목적에 맞는 의수족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절단장애인의 경우도, 자신의 개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수족을 사용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 신체와 유사도가 높은 것만이 의수족 외형 발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의수족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절단장애인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체 절단 부위와 의수족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반응이다(Murray, 2005). 외모에 대한 주변인의 반복되는 부정적 반응은 자아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Goffman, 1963), 이는 의수족을 사용하는 절단장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수족을 착용한 자신의 모습이 상대방의 시선에 대한 우려, 우울감,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reakey, 1997; Rybarczyk et al., 1995).

        의수족 관련 연구는 피부와 유사한 재질을 찾기 위한 연구, 피부와 유사한 색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피부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상태에서 기능을 가진 의수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의수족이 신체와 유사한 수준에 따라 절단장애인의 자아 변화를 규명한 연구 등이 있다(Bicchierini et al., 2005; Carrol & Fyfe, 2004; Hahl, Taya, & Saito, 2000; Leow et al., 1997). 의수족의 사용 현황 관련 연구에서는 다기능성 의수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없는 미관용 의수족 사용 비율이 의수의 경우 80% 이상, 의족의 경우 약 25% 이상인 연구 결과를 통해 의수족 착용을 통한 절단장애인의 인상관리 노력을 가늠할 수 있다(Jang et al., 2011; Pohjolainen, Alaranta, & Kärkäinen, 1990). Pillet & Didierjean-Pillet(2001)의 약 2800명의 절단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의수족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능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디자인과, 착용 편의성 및 활용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의수족을 통해 절단장애인은 의수족의 색상, 크기, 비율, 모형, 표면 디자인, 질감 등으로 자신의 표현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의수족은 신체 기능을 대신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절단장애인의 인상관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의수족은 의복과 같이 사회생활 환경에서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특성을 가진다. 의수족 착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여러 연구에서 절단장애인들은 의수족을 하루 평균 7시간 이상 착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의수족을 착용한 채 타인을 만나는 등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et al., 2011; Pohjolainen et al., 1990). Sansoni et al.(2015)의 연구에서 의수족의 활용방식에 따라 착용자에 대한 매력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의수족은 절단장애인에게 있어 외모 관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인 외모 평가는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인 중 하나로, 긍정적인 외모 평가를 받기 위한 의수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의복 연구를 의수족에 적용하여, 절단장애인이 착용한 의수족과 인상형성과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4. 비장애인이 인지한 의수족 속성에 따른 인상형성
        사회생활 중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외모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Anderson, John, Keltner, & Kring, 2001; Murray, 2009; Sung, Park, Choi, & Han, 2009). 타인은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한다(Adelswärd, 1988; Forsythe, 1990). 어떤 의복을 착용하는가에 따라 외모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적절한 의복을 활용하여 호감이 가는 외모를 완성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외모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Choi & Kang, 2004; Im & Kang, 2003; Nam & Kahng, 1996). 절단장애인이 착용하는 의수족 또한 신체를 둘러싸고 있어 사회생활 가운데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제품 중 하나이다(Carroll & Fyfe, 2004; Secord & Jourard, 1953). 절단장애인에게 있어서도 의복 선택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하고(Lim, Lee, & Lee, 2010), 의복의 범주안에 있는 의수족의 적절한 디자인 선택 또한 원활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의복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을 말하는 의복 속성과 각 속성에 대한 태도와 외모 평가 사이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긍정적인 외모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복 속성을 규명하였다(e.g., Little et al., 2007; Nam & Kahng, 199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외모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수족 속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의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의수족에 적용하고자 한다.

        외모를 평가하는 변수 가운데 인상은 외모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를 의미한다(Leary & Kowalski, 1990). 외모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는 인상형성이론(Impression Formation Theory)을 통해 호감이 가는 인상을 받기 위해서 관찰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복을 사용하여 외모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Asch, 1946; Ryu & Kim, 2007).

        의수족 속성을 밝히는 연구는 현재까지 미비하며, 주로 신체 유사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Carroll & Fyfe 2004; Peaco, Halsne, & Hafner, 2011), 예를 들어, 의수족의 색상과 피부 색상을 비교하고, 실제 피부 재질과 의수족의 재질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연구 등이 있다(Leow et al., 1997; Leow, Ow, Lee, Huak, & Pho, 2006). 이는 절단장애인들이 의수족을 선택할때 가장 중요시 하는 속성이라고 판단되고, 본 연구에서도 의수족 속성 중 신체유사성을 인상 평가의 선행요인으로 제안한다.

        의수족은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모양의 의수족이 등장하고 있다. 아직 통용되는 수준으로 볼 수 없지만 아이언맨 의수족, 크리스탈 의수족, 페인팅이 들어간 의수족 등 미적 요소를 반영한 의수족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적 요소를 의수족의 심미성 속성으로 명명하였다. 다기능성 의수족보다 미관용 의수족을 선택한다는 연구결과(Jang et al., 2011; Pohjolainen et al., 1990)를 기반으로 심미성은 절단장애인들이 의수족을 선택하는 주요 속성이라고 판단되며, 의수족 속성 중 심미성을 인상 평가의 선행요인으로 제안한다.

        의수족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수족을 예로 들자면 물건을 집을 수 있는 후크 형태의 의수 혹은 달리기 선수가 착용하는 의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수영을 가능하게 하는 물갈퀴 의족, 무용수를 위한 의족, 타투이스트를 위해 타투기계가 연결된 의수, 드러머를 위해 스틱이 달린 의수 등 하나의 직무수행을 위해 개발된 의수족이 존재한다. 이는 의수족이 외형의 아름다움과 관계없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의수족의 실용성 속성으로 명명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인상평가의 선행요인으로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하며, 탐색적으로 의수족 속성을 밝히고 의수족 속성과 인상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연구문제 1을 제안한다.

        
          	연구문제 1: 관찰자의 지각된 의수족 속성과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형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1-1: 관찰자의 지각된 의수족 실용성은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관찰자의 지각된 의수족의 심미성은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관찰자의 지각된 의수족의 신체유사성은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의수족 착용자가 인지한 의수족 속성에 따른 신체 이미지
        신체이미지(Body Image)는 신체에 대한 사고, 신념, 감정, 행동 등을 말하며,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체(body)에 대한 이미지(image)을 의미하고, 자기 신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의된다(Cash & Pruzinsky, 1990). 주로 외모와 관련된 요인을 통해서 결정되는 신체이미지는 자기개념의 핵심요소일 뿐 만 아니라 자기개념의 한 평가적 구성요소로도 사용된다(Lim, Hwang, Lee, Lee, & Yang, 2002). 신체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외모로 체형, 얼굴 생김새, 음성, 행동, 옷차림, 걸음걸이, 매너 등이 해당된다(Harter, 1990; Thompson, 1997). 또한 의복 및 화장 등을 통한 변화된 외모 또한 신체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신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총체적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Thompson, 1997).

        자신의 신체에 대한 태도나 감정의 총체적 개념인 신체이미지(Cash & Pruzinsky, 1990)는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등 자아개념 형성에 밑바탕이 된다(Kahng, 1995). 자신의 평소 옷차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역할을 수행할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 Kahng, 1992; Song & Kim, 2005). 반면, 자신의 신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그 결과 소극적으로 역할수행을 하게 된다(Kostanski & Gullone, 1998; Secord & Jourard, 1953). 자신의 스타일이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Song & Kim, 2005).

        의복은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로 여겨진다 (Kim & Kahng, 1992; Song & Kim, 2005). 의복 착용자는 평소에 착용하는 의복 속성을 인지하고 각 속성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데, 이는 곧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Littleton & Ollendick, 2003). 의복 분야 연구자들은 의복 속성에 대한 태도와 신체이미지 사이 관계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신체이미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복 속성을 밝혀왔다(e.g., Im & Kim, 2014; Lee & Han, 2008; Seo, 2012). 예를 들어, 심미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의복의 착용은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다(Markee, Carey, & Pedersen, 1990).

        절단장애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수족 속성(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에 대한 태도가 의수족 착용자 자신의 신체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문제 1에서 제안한 의수족 속성인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 속성을 바탕으로 절단장애인이 가지는 의수족 속성에 한 태도가 절단장애인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안한 연구문제 2와 가설 2-1, 2-2, 2-3은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2: 의수족 속성에 대한 착용자의 태도와 자신의 신체이미지 사이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가설 2-1: 의수족 실용성에 대한 의수족 착용자의 태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의수족 심미성에 대한 의수족 착용자의 태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의수족 신체유사성에 대한 의수족 착용자의 태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Proposed Research Model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1과 2를 위한 자극물 개발
        
          1) 의수족 이미지 수집 및 선정
          비장애인은 평소 의수족을 사용할 가능성이 전무하고 가까이에서 접합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수족에 대한 경험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의수족 속성에 따른 인상형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극물을 통해서 다양한 의수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간접 경험을 응답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현재 판매되고 있거나 제안되고 있는 의수족 사진을 구글 이미지 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의수족의 심미성이 주목을 받게 된 시점은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 나타난 크리스탈 의수족의 등장으로 2012년 이후 게시된 사진을 선택적으로 수집하였다. 구글 이미지에서 검색어 ‘의수’와 ‘의족’을 검색한 결과 나오는 사진 가운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수족 뿐만 아니라 차후 제안될 의수족을 보여주는 사진 중 의수 사진은 37장, 의족 사진은 24장으로 총 61장의 사진이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사진을 전문가 집단이 의수족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구분하였다. 자극물 개발 단계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은 패션 디자인 경험이 5년 이상인 숙련자, 패션 마케팅 분야 박사 학위자, 산업디자이너 경력이 5년 이상인 숙련자 3명으로 구성하였다. 각 전문가들은 의수족의 속성인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으로 이미지를 구분하였다. 속성에 따른 의수족 이미지 구분에 차이가 있을 경우 논의를 거쳐 수정하였고, 최종적으로 의족 3개, 의수 3개의 이미지를 선정하였다<Table 1>.

          
            <Table 1> 
				
            

            
              Selected Prosthetic Limb Images as Stimuli
            
            

          

          
            
              
                	Prosthetic hand
1
                	Prosthetic hand
2
                	Prosthetic hand
3
                	Prosthetic leg
1
                	Prosthetic leg
2
                	Prosthetic leg
3
              

            
            
              	
                
              
              	
                
              
              	
                
              
              	
                
              
              	
                
              
              	
                
              
            

          

          

        

        
          2) 선정된 자극물 검증
          자극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서 선정한 자극물<Table 1>이 일반인도 동일하게 의수족 속성을 지각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의수족 속성에 따른 자극물 선정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 집단이 선정한 의수 3장, 의족 3장의 사진 각각에 대해 의수족 속성을 형용사 쌍대비교를 통해 지각도를 측정하였다. Kim(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인 실용성(3문항), 심미성(3문항), 신체유사성(3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 모집된 총 53개의 응답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50개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로 R을 사용하였으며, 요인분석 및 일변량 분산분석을 위해 psych 패키지를 사용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한 크론바흐 알파값은 psy 패키지를 사용하여 도출되었다.

          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고 공통성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베리멕스(Varimax)회전 방식을 적용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변수를 설명하는 문항들이 제안되었으며 문항들의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분석 결과 이미지의 하위 차원 별 고유치가 모두 2.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부하량은 모두 .80 이상이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크론바흐알파(Cronbach’s α) 값도 모두 .80 이상으로 도출되었기 때문에 제안된 변수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였다(Hair, Black, Babin, & Anderson, 2010).

          
            <Table 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the Prosthetic Limb Aspects
            
            

          

          
            
              
                	Factor
                	Contents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Practicality
              	practical - impractical
              	0.913
              	2.72
              	30.22
              	0.88
            

            
              	inefficient – efficient
              	0.890
            

            
              	nonfunctional – functional
              	0.849
            

            
              	Aesthetic
              	unstylish – stylish
              	0.945
              	2.48
              	58.82
              	0.94
            

            
              	unattractive – attractive
              	0.925
            

            
              	dowdy – sophisticated
              	0.905
            

            
              	Physical similarity
              	unusual - usual
              	0.987
              	2.44
              	85.95
              	0.89
            

            
              	dissimilar - similar
              	0.920
            

            
              	unnatural – natural
              	0.883
            

          

          

          각각의 의수 자극물이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3>. 각각의 의수 자극물의 인지된 속성은 실용성 (F의수_실용성=3.03, p<0.05), 심미성(F의수_심미성=10.58, p<0.00), 신체유사성(F의수_신체유사성=127.50, p<0.00)으로 나타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수 자극물의 인지된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한 Duncan의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의수 1을 통해 실용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M의수_실용성= 4.08). 또한 의수 2를 통해 심미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의수_심미성=4.08) 의수 3을 통해 신체유사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M의수_신체유사성=4.55). 이 결과를 통해 자극물로 제안된 의수 사진 3장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강하게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자극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3>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Hoc Analysis of Prosthetic Hand
              (n=50)

            
            

          

          
            
              
                	Factor
                	Meanresult of post-hoc anlaysis(standard deviation)
                	F-value
                	P-value
              

              
                	

Prosthetic hand 1
                	

Prosthetic hand 2
                	

Prosthetic hand 3
              

            
            
              	Practicality
              	4.08(0.91)b
              	3.82(1.18)ab
              	3.52(1.24)a
              	3.03
              	0.05
            

            
              	Aesthetic
              	3.23(1.21)a
              	4.08(0.90)b
              	3.19(1.12)a
              	10.58
              	0.00
            

            
              	Physical similarity
              	1.79(0.91)a
              	2.38(1.14)b
              	4.55(0.57)c
              	127.50
              	0.00
            

          

          
            
              ※ Duncan’s post-hoc analysis : The same group if the letter is the same. Group means are in the following order; a<b<c
            

          

          

          제안된 의족 자극물에 대한 인지된 속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용성(F의족_실용성=4.51, p<0.05), 심미성(F의족_심미성=11.39, p<0.00), 신체유사성(F의족_신체유사성=73.67, p<0.00)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족 1을 통해 실용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의족_실용성=4.10), 의족 2를 통해 심미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M의족_심미성=3.90) 의족 3을 통해 신체유사성 이미지를 가장 높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M의족_신체유사성=4.18). 본 결과<Table 4>는 의수 자극물과 마찬가지로 의족 사진에 대해 연구참여자가 강하게 떠올리는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문가 집단이 제안한 자극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4> 
				
            

            
              The Result of 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and Post-Hoc Analysis of Prosthetic Leg
              (n=50)

            
            

          

          
            
              
                	Factor
                	Meanresult of post-hoc analysis(standard deviation)
                	F-value
                	P-value
              

              
                	

Prosthetic leg 1
                	

Prosthetic leg 2
                	

Prosthetic leg 3
              

            
            
              	Practicality
              	4.10(1.00)b
              	3.70(0.99)ab
              	3.47(1.15)a
              	4.51
              	0.01
            

            
              	Aesthetic
              	3.17(1.20)a
              	3.90(1.03)b
              	2.90(0.99)a
              	11.39
              	0.00
            

            
              	Physical similarity
              	1.86(0.97)a
              	2.50(1.07)b
              	4.18(0.89)c
              	73.67
              	0.00
            

          

          
            
              ※ Duncan’s post-hoc analysis : The same group if the letter is the same. Group means are in the following order; a<b<c
            

          

          

        

        
          3) 자극물 최종 선정
          자극물 개발 단계 결정된 의수족 사진은 응답자가 의수족을 착용한 절단장애인의인상을 평가할 수 있도록 모델과 합성되어 설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최종 자극물로 제작되었다. 최종 자극물 사진은 아래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 첫째, 심미성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의수의 경우 남성적인 이미지를 지닌 로봇팔 형태의 의수가 주로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 모델을 선정하였다. 둘째, 의수족 디자인 외 다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똑같은 모델에 똑같은 의복을 입고 얼굴을 지운 모델 사진을 대상으로 선정된 의수족을 합성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자극물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Stimuli for Prosthetic Limbs
            
            

          

          
            
              
                	Practicality
(Stimulus A)
                	Aesthetic
(Stimulus B)
                	Physical similarity
(Stimulus C)
              

            
            
              	
                
              
              	
                
              
              	
                
              
              	
                
              
              	
                
              
              	
                
              
            

          

          

        

      

      
        2. 연구문제 1 (비장애인 대상) 연구설계 및 샘플 특성
        본 연구는 퀄트릭스(Qualtric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지 제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2019년 1월에 대학 온라인 게시판과 SNS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설문조사 참여에 동의한 연구참여자에게 온라인 설문 링크 주소를 제공하여 설문에 참여하게 하였다.

        의수족 속성에 대해 관찰자가 가지게 되는 태도와 관찰자로서 절단 장애인에게 형성되는 인상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의수족의 속성을 묻는 문항과 형성된 인상을 묻는 문항, 인구통계학적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였다. 비장애인의 인지된 의수족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 Chung & Yoon(2009)의 연구에서 실용성 2문항, 심미성은 Kim(2004)과 Lee(2017)에서 4문항, 신체유사성은 Koh & Lee(2004)의 연구에서 3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Table 8>. 비장애인의 인지된 의수족 속성이 장애인의 인상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인상평가의 설문 문항은 Yoo(2005)의 연구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21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불성실한 응답 10명을 제외한 204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총 204명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on-disabled)
          
          

        

        
          
            
              	Factor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04
            	51
          

          
            	Female
            	100
            	49
          

          
            	Age
            	20~29
            	141
            	69
          

          
            	30~39
            	63
            	31
          

          
            	Average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25
            	7
          

          
            	More than 1 million ~ less than 2million won
            	14
            	12
          

          
            	More than 2 million ~ less than 3million won
            	23
            	11
          

          
            	More than 3 million ~ less than 4million won
            	28
            	13
          

          
            	More than 4 million ~ less than 5million won
            	29
            	14
          

          
            	More than 5 million ~ less than 6million won
            	18
            	8
          

          
            	More than 6 million ~ less than 7million won
            	12
            	6
          

          
            	More than 7 million ~ less than 8million won
            	15
            	7
          

          
            	More than 8 million
            	40
            	19
          

          
            	Total
            	204
            	100
          

        

        

      

      
        3. 연구문제 2 (장애인 대상) 연구설계 및 샘플 특성
        의수족 속성에 대한 착용자의 태도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 평소 사회생활을 위해 의수족을 사용하고 있는 절단장애인을 연구참여자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반복적인 의수 혹은 의족 사용을 통해 의수족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수족에 대한 태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태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의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대상에 대한 신념을 고려한 태도 변수를 활용하여야 한다(Van der Pligt & de Vries, 1998). 태도는 대상에 대한 경험 및 외부 정보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한 값을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Fishbein & Ajzen, 197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수족의 각 속성 에 대한 신념과 평가의 곱을 바탕으로 의수족 속성별 태도 값을 추정하였다(Fishbein & Ajzen, 1975). 비장애인의 경우 의수족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구체적인 신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절단장애인의 경우 의수족을 충분히 활용하기 때문에 의수족 속성에 대한 신념 또한 구체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대상에 대한 태도만을 묻는 연구 1의 방법과 달리 신념과 평가를 같이 질문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태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의수족 신념과 의수족 평가 그리고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묻는 문항과 인구통계적 문항으로 구성된다. 장애인의 의수족 신념과 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 1에서 사용한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의 설문을 각각 신념을 드러내고 평가를 하는 문항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실용성에 대한 신념(2문항) 및 평가(2문항), 심미성에 대한 신념(4문항) 및 평가(4문항), 신체유사성에 대한 신념(3문항) 및 평가(3문항)으로 설문을 수행하였다. 신체이미지는 Rybarczyk et al. (1995)의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수족 속성의 하위차원인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에 대한 신념과 평가를 측정하였다. 변수에 대한 척도는 모두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서울 및 대구 지역 의수족 판매기관 5곳에 의뢰하여 설문지 인쇄본을 약 3달간(2019년 2월~4월) 배치하였고 제작된 포스터를 기관 벽면에 부착하여 참여를 유도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설문지 배치 기관에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총 30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모두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 가운데 남성이 19명이고, 여성이 9명으로 남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20대 6명, 30대 1명, 40대 3명, 50대 7명, 60대 11명으로 대부분의 연령대가 연구에 참여했으나 60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직업분포는 무직 10명, 자영업 및 직장인 9명, 주부 3명, 학생 2명,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장애부위는 양쪽 상지 2명, 양쪽 하지 3명, 오른쪽 상지 5명, 오른쪽 하지 6명, 왼쪽 상지 5명, 왼쪽 하지 7명 미기입 2명으로 다양한 장애부위를 가진 절단장애인이 연구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사용하는 의수족은 미관용 의수족 15명, 반자동 의수족 8명, 전자 의수족 2명, 인공지능 의수족 1명 기타 4명 미기입 1명으로 나타났으며 미관용 의수족을 사용하는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기간은 10년 이하 6명, 10년 이상 20년 이하 7명, 20년 이상 30년 이하 7명, 30년 이상 40년 이하 4명, 40년 이상 50년 이하 1명 50년 이상 2명, 미기입 3명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사용된 총 30명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sabled)
          
          

        

        
          
            
              	Factor
              	Classification
              	Frequency
              	Ratio(%)
            

          
          
            	Gender
            	Male
            	19
            	63
          

          
            	Female
            	9
            	30
          

          
            	Not filled in
            	2
            	7
          

          
            	Age
            	20~29
            	6
            	20
          

          
            	30~39
            	1
            	3
          

          
            	40~49
            	3
            	10
          

          
            	50~59
            	7
            	23
          

          
            	60~69
            	11
            	37
          

          
            	Not filled in
            	2
            	7
          

          
            	Job
            	Not employed
            	10
            	33
          

          
            	Self-employment or employee
            	9
            	30
          

          
            	Housewife
            	3
            	10
          

          
            	Student
            	2
            	7
          

          
            	Etc.
            	4
            	13
          

          
            	Not filled in
            	2
            	7
          

          
            	Handicapped part
            	Bilateral upper limb
            	2
            	7
          

          
            	Bilateral nether extremities
            	3
            	10
          

          
            	Right upper limb
            	5
            	17
          

          
            	Right nether extremities
            	6
            	20
          

          
            	Left upper limb
            	5
            	17
          

          
            	Left nether extremities
            	7
            	23
          

          
            	Not filled in
            	2
            	7
          

          
            	Type of prosthetic limbs
            	aesthetic use
            	15
            	50
          

          
            	Semi-automatic
            	8
            	8
          

          
            	Automatic
            	2
            	7
          

          
            	Artificial intelligence
            	1
            	3
          

          
            	Etc.
            	3
            	10
          

          
            	Not filled in
            	1
            	3
          

          
            	Duration of disability
            	Less than 10 years
            	6
            	20
          

          
            	More than 10 years ~ less than 20 years
            	7
            	23
          

          
            	More than 20 years ~ less than 30 years
            	7
            	23
          

          
            	More than 30 years ~ less than 40 years
            	4
            	13
          

          
            	More than 40 years ~ less than 50 years
            	1
            	3
          

          
            	More than 50 years
            	2
            	7
          

          
            	Not filled in
            	3
            	10
          

          
            	Total
            	30
            	100
          

        

        

      

    

    

  
    
      Ⅳ. Results and Discussion
      
        1. 연구문제 1의 연구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비장애인 대상 설문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한 주성분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의수족의 인지된 속성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Table 8> 항목별 고유치는 모두 1.5 이상, 요인부하량은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확인을 위한 크론바흐알파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10).

          
            <Table 8>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Perceived Prosthetic Limbs Attribut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Aesthetic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are handsome or pretty even for others to see.
              	0.81
              	2.53
              	34.10
              	0.81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are cool or pretty.
              	0.85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can help express one's taste.
              	0.73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can help express individuality.
              	0.71
            

            
              	Physical
similarity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look similar with the part of the body.
              	0.94
              	1.76
              	62.30
              	0.92
            

            
              	Others may think that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look similar with the part of the body.
              	0.94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are not awkward as the part of the body.
              	0.85
            

            
              	Practicality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are likely to help in everyday life.
              	0.86
              	1.76
              	83.17
              	0.77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looks practical.
              	0.85
            

          

          

          종속변수인 인상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 부하량은 .90이상, 크론바흐 알파값은 .80이상으로 나타나<Table 9>, 인상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9>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Impression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Impression
              	The prosthetic limbs worn by the person in the photo make the wearer's impression look good.
              	0.90
              	2.27
              	0.76
              	0.83
            

            
              	I think the person in the photo has a favorable impression.
              	0.87
            

            
              	I feel close to the person in the photo.
              	0.83
            

          

          

        

        
          2) 비장애인이 인지한 의수족 속성이 장애인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의수족을 착용한 절단장애인을 보는 관찰자로서 인지된 의수족 속성과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평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R2=0.40, F=132.10)<Fig. 2>. 그 결과 심미성 속성에 대한 태도(ß=0.40, t=12.55, p<0.00)와 신체유사성 속성에 대한 태도(ß=020, t=7.24, p<0.00)에서 인상 평가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Table 10>.

          
            
            

            <Fig. 2>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Research Question 1
              *** p<0.001

            
            

            

          

          
            <Table 10> 
				
            

            
              Result of 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Impression of Prosthetic Wearer
              (n=204)

            
            

          

          
            
              
                	Independent Variables
                	
                  ß
                
                	Standard error
                	
                  t
                
                	
                  p
                
              

            
            
              	Constant
              	1.02
              	0.18
              	5.63
              	0.00
            

            
              	Practicality
              	-0.02
              	0.02
              	-0.85
              	0.39
            

            
              	Aesthetic
              	0.40
              	0.03
              	12.55
              	0.00
            

            
              	Physical similarity
              	0.20
              	0.02
              	7.24
              	0.00
            

            
              	Dependent variable: Impression
            

          

          
            
              ※ Measured using a 5-point Likert scale (“1: strongly disagree”~“5: strongly agree”)
            

          

          

          선형모형 회귀검정 분석 결과 의수족의 인지된 심미성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가 지지되었다. 가설 1-2가 지지된 결과를 통해 의수족의 심미성에 따라 절단장애인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절단장애인이 의수족을 선택할 때 기능성보다 미관용 의수족을 선택한다는 연구 결과(Pohjolainen et al., 1990; Jang et al., 2011)와 같은 맥락에서 비장애인도 의수족의 심미성이 절단장애인의 인상 형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장애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심미성을 가진 디자인은 비장애인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의수족의 인지된 신체유사성은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 또한 지지되었다. 비장애인도 절단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수족은 신체와 유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신체와 유사한 의수족을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의수족의 인지된 실용성은 의수족 착용자의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이 기각되었다. 이 결과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절단장애인이 의수족을 통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로 이해된다(Dover, 1991; Ellore et al., 2015; Kim, 2017). 또한, 타인의 인상 평가는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보다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속성에서 기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2의 연구결과
        
          1) 요인분석 및 신뢰성 검증
          장애인 대상 설문에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한 주성분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의수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의수족 속성에 대한 신념<Table 11>과 평가 <Table 12>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70 이상으로 나타났고, 신뢰도 확인을 위한 크론바흐알파 값은 모두 .70 이상으로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Hair et al., 2010). 또한 종속변수인 신체이미지<Table 13>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 .80이상, 크론바흐알파값 0.8이상으로 나타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Table 11>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elief in Prosthetic Limbs Attribut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Aesthetic belief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able to express my taste.
              	0.91
              	3.33
              	37.15
              	0.92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handsome or pretty even for others to see.
              	0.91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able to express my individuality.
              	0.89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nice or pretty. 
              	0.87
            

            
              	Physical
similarity belief
              	The prosthetic limb should be in a natural shape for others to see.
              	0.91
              	2.31
              	63.47
              	0.83
            

            
              	The color of the prosthetic limb should be similar to the color of my skin.
              	0.88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similar to the actual body shape.
              	0.80
            

            
              	Practicality
belief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able to help in my daily lives.
              	0.91
              	1.80
              	83.90
              	0.84
            

            
              	The prosthetic limbs should be practical.
              	0.91
            

          

          

          
            <Table 12>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Evaluation for Prosthetic Limbs Attributes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Aesthetic
evaluation
              	I think the prosthetic limbs that I wear are nice or pretty to other.
              	0.91
              	2.84
              	32.10
              	0.89
            

            
              	The prosthetic limbs I wear are nice or pretty.
              	0.88
            

            
              	I can express my taste with the prosthetic limbs I wear.
              	0.78
            

            
              	I can express my individuality with the prosthetic limbs that I wear.
              	0.67
            

            
              	Physical
similarity
evaluation
              	The prosthetic limbs I wear is a natural body shape even for others to see.
              	0.89
              	2.41
              	59.44
              	0.86
            

            
              	The prosthetic limbs I wear is similar to the actual body shape.
              	0.88
            

            
              	The color of the prosthetic limbs I wear is similar to that of my skin.
              	0.83
            

            
              	Practicality
evaluation
              	The prosthetic limbs I wear are helpful in my daily life.
              	0.84
              	1.92
              	80.71
              	0.73
            

            
              	The prosthetic limbs I wear are practical.
              	0.84
            

          

          

          
            <Table 13>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Body Image
            
            

          

          
            
              
                	Factor
                	Item
                	Factor
loading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Cronbach’s
α
              

            
            
              	Body image
              	I avoid going to public space because my disability is visible.
              	0.92
              	2.36
              	79.00
              	0.82
            

            
              	I do not feel good when a child I do not know asks me about my amputation.
              	0.91
            

            
              	I am trying to conceal my revealing of my disability.
              	0.83
            

          

          

        

        
          2) 장애인이 가진 의수족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의수족 속성에 대한 의수족 착용자의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수족 속성의 하위 변수인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에 대한 태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신체이미지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 의수족 속성에 대한 태도를 추론하기 위하여 Fishbein & Ajzen(1975)의 제안에 따라 의수족 속성에 대한 신념의 평균값과 의수족 속성에 대한 평가의 평균값을 곱하여 사용하였다<Table 14>.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계수, 표준오차, t값, 그리고 p값은 <Table 15>와 같다.

          
            <Table 14> 
				
            

            
              The Mean Value of The Prosthetic Limbs Beliefs and Evaluation
              (n=30)

            
            

          

          
            
              
                	
                	Mean (Standard deviation)
              

              
                	Practicality
                	Aesthetic
                	Physical similarity
              

            
            
              	Evaluation
              	3.62(0.78)
              	1.91(0.91)
              	3.00(0.91)
            

            
              	Belief
              	4.44(0.54)
              	3.12(1.09)
              	4.15(0.72)
            

          

          

          
            <Table 15> 
				
            

            
              Linear Regression Analysis Result for Body-Image of Prosthetic Wearer
              (n=30)

            
            

          

          
            
              
                	Independent Variables
                	
                  ß
                
                	Standard error
                	
                  t
                
                	
                  p
                
              

            
            
              	Constant
              	
              	0.84
              	2.78
              	0.01
            

            
              	Practicality
              	0.23
              	0.05
              	1.14
              	0.26
            

            
              	Aesthetic
              	0.57
              	0.05
              	2.63
              	0.01
            

            
              	Physical similarity
              	0.26
              	0.04
              	1.33
              	0.19
            

            
              	Independent Variables: Body image
            

          

          

          의수족 착용자 태도와 신체이미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R2=0.13, F=2.33). 의수족 속성에 대한 의수족 착용자 태도의 하위 차원 중 심미성에 대한 태도만이 절단 장애인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ß=0.57, t=2.63, p<0.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의수족 심미성 수준을 바탕으로 신체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의수족의 실용성 수준과 신체유사성 수준은 절단장애인의 신체이미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선형회귀검정 결과<Fig. 3><Table 15>를 종합하여 볼 때, 의수족 심미성 속성에 대한 착용자 태도는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하지만, 의수족 실용성에 대한 착용자 태도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2-1과 의수족 신체유사성에 대한 착용자 태도가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3>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for Research Question 2
              ** p<0.01

            
            

            

          

          가설 2-2가 지지된 결과는 의수족 심미성 속성에 대한 비장애인의 태도가 인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가설 1-1이 지지된 결과와 유사하며, 아름답거나 멋진 옷을 입었을 때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가진다는 의복 분야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Markee et al., 1990; McCann, 2009).

          반면, 가설 2-1과 가설 2-3이 기각된 결과는 타인의 기대에 어울리는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거나, 특정 기능을 갖춘 의복을 통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복을 활용한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Peluchette & Karl, 2007; Lee & Shin, 2007). 의수족 속성에 대한 관찰자의 태도와 인상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제안된 연구문제 1 가운데 신체유사성 속성에 대한 태도가 인상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가설 1-3이 지지된 결과와 달리 신체유사성 속성에 대한 관찰자의 태도가 신체이미지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 2-3은 기각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상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다르면 상징에 대한 태도가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의수족을 직접 착용하는 장애인과 관찰자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Anderson et al., 2001).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비장애인 입장에서 의수족을 사용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의수족을 신체의 일부를 대체하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절단장애인에게 의수족은 매일 사용해야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의수족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의복과 같은 도구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Ⅴ. Conclusion
      의수족을 위한 다양한 소재 개발과 신체활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로 의수족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의수족 사용 목적에 맞는 속성 또한 더욱 세분화되고 있다. 그 결과, 목적에 맞는 여러 모양의 의수족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절단장애인은 타인에게 노출되는 의수족을 선택할 때, 신체와 유사한 의수족 외에 다른 디자인의 의수족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는 의수족이 타인에게 노출되었을 때 받게 되는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부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의수족을 착용한 신체장애인이 긍정적인 인상평가를 받게 하는 선행요인으로 의수족 속성을 규명하고, 절단장애인의 관점에서 의수족 속성에 형성된 태도가 장애인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수족 속성을 밝힌 연구가 미비하여 탐색적으로 밝히고자 2012년 이후 의수족 이미지를 수집하여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실용성, 심미성, 신체유사성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세 가지 의수족 속성을 대표하는 각각의 이미지 6장(의족 3장, 의수 3장)을 전문가 집단의 협의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n=50)를 통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으로 의수족 속성을 양적으로 재검증하였다. 온라인 설문으로 검증된 의수족 속성별 이미지를 절단장애인이 의수족을 착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미지를 합성하여 자극물을 만들어 비장애인과 절단장애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먼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204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의수족의 인지된 속성과 의수족을 착용한 절단장애인의 관계를 밝히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의수족 속성 가운데 신체 유사성과 심미성은 인상 평가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복의 미적 특성이 인상 평가에 영향을 주며, 준거집단의 사회적 기준에 어울리는 의복 착용이 긍정적인 인상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여준다. 반면, 실용성은 인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수족의 실용성은 비장애인이 외관상으로 기능성이나 유용성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장점으로 인지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실용성으로 인한 독특한 디자인이 심미성을 갖기 못한다면 의수족을 착용한 신체장애인의 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수족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의 의수족 속성에 형성된 태도가 장애인 자신의 신체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절단장애인을 대상으로 30개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의수족 속성에 대한 태도 중 심미성만 신체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를 통해 의수족 속성 중 심미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한 선행요인임이 밝혀졌다. 의수족에 심미성 속성을 인지할수록,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상을 형성하고 장애인은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수족의 심미성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실무에서는 의수족 개발시 의수족 디자인을 신체와 유사한 의수족을 넘어서 의수족 디자인에서 심미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절단 장애인에게는 의수족의 신체유사성이 긍정적인 신체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비장애인은 의수족이 신체와 유사하다고 느낄 때 긍정적으로 장애인의 인상을 형성한다는 연구 결과, 신체유사성도 의수족이 가져야 할 중요한 속성임이 밝혀졌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사회속에서 함께 생활하고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비장애인의 시선은 즉, 타인의 시선은 삶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여전히 의수족이 신체와 유사한 디자인을 위해 소재 등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으나, 언케니벨리이론과 같이 신체유사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Mori, 1970; Sansoni et al., 2015)을 고려하여 의수족의 신체유사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션 전문가 중심으로 의수족 속성을 탐색적으로 구분하였으나, 의수족은 의복보다 특수한 기능성을 요하는 제품으로 제품 디자인 혹은 공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후속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실생활에서 더욱 친근하고 활용도 높은 의수족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중요한 의수족 속성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의수족의 심미성을 정의하고자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심미성의 대표 이미지를 선정하고, 착용자와 비착용자가 심미성을 인지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심미성에 대한 다차원적인 하위속성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결과, 심미성은 절단장애인의 인상평가에 중요한 선행요인이자, 절단장애인의 신체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의수족의 심미성 의수족 관련 실무 및 연구진은 신체유사성이 높은 의수족을 넘어선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개발된 의수족 디자인 중 심미성이 높다고 인지하는 의수족은 로봇의 손과 발 모양으로 주로 남성 중심의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심미성을 지닌 의수족 개발에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심미성에 대한 하위차원을 규명하는 연구를 후속연구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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